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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한 종단모형연구:

노후 비주체성, 인 계의 매개효과와 성별간 다집단분석*

임   지   숙          조   효   진†        조   윤   진

이화여자 학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  3․4년차 자료를 사용하여 신체 ․심리  건강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한 종단 인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평균수명의 연

장으로 크게 늘어난 ․고령 시기의 삶의 만족에 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 계를 설명하고자 하

다. 각 변인의 련성에 한 종단 모형의 검증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노후 비 주체성과 인 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으며, 각각의 경로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 분석결과, 첫째, 신체 ․심리  건강은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직․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구결과에서는 노후 비주체성과 인 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둘째,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사이의 계에서 성차가 있었다. 남성은 심리  

건강이 삶의 만족을 직 으로도 설명하고 노후 비주체성과 인 계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모두 유의하 으나, 여성의 경우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 사이의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노후 비주체

성과 인 계를 매개로 하여서만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분석에 포함 된 모든 변인에서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유의하게 낮은 평균을 보여 신체 , 심리 , 경제  삶의 질이 더 열악한 것으로 악되

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신체 , 심리  건강과 함께 노후 비주체성과 인

계가 요함이 확인되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사회  계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한 상담  정책  근에서 가지는 시사 과 제한 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고령자, 삶의 만족, 노후 비, 종단모형연구,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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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장수를 리고자 하는 인간의 열

망은  사회에 들어서 실화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세계의 

평균기 수명은 69.91세로 1960년의 52.62세에 

비하여 약 17.3년이 증가하 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는 ‘압축  고령화 상’이라고 할 

만큼 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환이 이 져 

같은 기간 평균기 수명이 53세에서 80.87세로 

세계평균기 수명보다 약 1.6배 증가하 다(세

계은행, 2013.7.12). 한 우리나라의 연령

( 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 앙에 있

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고,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갈 망이다.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

인다(헤럴드 경제, 2013. 1.4). 이러한 평균수명

의 연장은 과거에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노년을 바라보던 에서 벗어나 ‘어떻게 길

어진 노후시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인가’라는 삶의 질 인 문제에 심을 갖도록 

노인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수명의 

연장은 특히 ․고령 시기,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시기의 변화를 지속 으

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

의 필요성 한 커지게 되었다. 종단연구는 

연구 상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지속 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

에 기존의 횡단연구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고령자의 신체 , 심리  건강과 삶의 만

족에 한 인과 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  자료는 동일한 상

의 변화에 한 지속 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성태

제, 시기자, 2006).

개인의 인구사회학  속성에 을 둔 기

존의 삶의 만족도 연구들은 개인  차원을 넘

어선 사회 제도와 문화  요인을 분석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권 창, 

이은 , 2012), 인구사회학  특성과 노인의 

삶의 만족과의 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

구들에서는 일 이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를 들면, 국가 간 삶의 만족 

비교 연구들은 개인의 주  만족도에 정

치․문화  요인이 연 되어 있으며(Tella & 

MacCulloch, 2005)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도(Frey 

& Stulzer, 2000), 복지국가의 발 정도(Redeliff, 

2001), 문화  규범(Inglehart, 1990)을 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제도와 문화  요인에 따

라서 삶의 만족도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인구사회학  변인에 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횡단 으로 시간에 따

라 변수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 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

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삶의 만족이 여성

보다 높거나(이선미, 김경신, 2002; 정인숙, 

2000), 여성의 삶의 만족이 더 높다는 연구(박

기남, 2004)가 공존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 상실, 은퇴나 배우자와

의 사별로 인한 고용  혼인 지 의 상실, 

경제  하락, 육체  건강 악화 등으로 우울

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은 떨어진다는 연구결

과(Mirowsky & Ross, 1992)  연령은 성숙함의 

증 를 의미하여 노년으로 갈수록 더 안 한 

생활습 과 질서 잡힌 생활을 하게 되므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고 안정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함께 있다(김진 , 

2009). 결혼상태 변화의 경우에도, 횡단  연

구결과들과 달리 종단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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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결혼상태의 변

화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한 선

행연구들 부분은 무의탁 노인, 농  노인, 

재택 노인, 은퇴 노인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배경특성들을 구체화함으로 인한 장

이 있지만 사례수가 작고 특정 상에만 용

할 수 있어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이로 인하여 동일한 변인을 사용함에도 일

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정의, 

2010).

다른 한편으로 늘어나는 기 여명에 비해 

노후의 살길에 해서는 막상 비책이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노인의 실이다(황명

진, 2010). 더욱이 최근 들어 은퇴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고령자가 생애 주된 일

자리에서 그만둔 연령이 2006년 54세에서 

2012년 53세로 은퇴연령이 낮아져 실질 인 

노후 비를 하는 기간도 차 어들고 있다

(통계청, 2012). 한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노후 비에 

한 부담이 가 되고 있다(권 돈, 2004).

이러한 실 속에 노후의 생활을 한 경제

인 비가 매우 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한 사회  합의는 이 지고 있으나, 여 히 

50세 이상 국민 10명  7명(68.2%)은 노후자

을  비하지 않았고 48.7%는 이미 생활

비를 걱정한다(서울경제, 2012. 5. 29.). 노인에

게 경제  능력은 경제  측면뿐 아니라 건강

리, 심리  안정감, 여가 생활 등의 생활 

반에 련이 있어서(김성숙, 박운아, 1992; 신

은식, 2002), 노후에 한 경제  비를 하는 

것은 노후 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하지만, 

소득수 과 같은 객  환경 변인은 그 자체

가 아니라 그에 한 주  지각을 통해 삶

에 한 만족감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Johnson & Krueger, 2006; 정명숙, 2007), 경제

활동상태는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직 인 

향을 과 동시에 소득수 과 가족 계 만

족도를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간 인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은, 

혜정, 2009). 한, 노후 비라는 것은 노후 

생활  역에 한 비를 말하는 것으로, 

재무 인 역뿐만 아니라 비재무 인 역의 

노후 비도 매우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11). 

인간은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부모는 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요한 가치로 여기며, 자녀와의 지원 계가 일

방 인 수혜 계가 아닌 지원을 교환하는 

계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정순둘, 

문진 , 김성원, 2010). 한 노화로 인해 환경

을 직 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감

정을 다스리거나 목표의 우선순 를 조 함으

로써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유경, 

민경환, 2003). 즉,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노후를 비하

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때 한 인

계 역시 요한 변인이다. 노년기가 되면서 

가까운 친구와 친지들과의 계가 더욱 요

해지고, 새로운 계는 단지 피상 인 수 에

서만 유지하려 한다(Carstensen, Graff, Levenson, 

& Gottman, 1996; Carstensen, Gottman, & 

Levensen, 1995). 노인들은 사회  계를 자신

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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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 사회  네트워크를 스스로 축소시

키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궁극 으로 정서 최

화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인들의 동기를 만

족시킴으로써 노년기 응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유경, 민경환, 2003). 즉, 노년기로 

어들면서 양 으로는 인 계가 축소되지

만, 질 으로는 그 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

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계 요성은 상

으로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인구․사회학  요인들을 제외하고, 크

게 건강상태, 생산  활동, 경제  상황 등으

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노인의 신체 , 

정신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

는 오랜 시간 학계의 주요한 연구 주제로 주

목받아 왔다(김교성, 유재남,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국을 

아우르는 규모의 패  데이터(50세 이상, 

6616명)를 사용하여 신체  건강과 심리  건

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종단 인 

구조 모형으로 나타내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제  독립

여부’, ‘노후 책에 한 주된 역할의 인지’, 

‘노후생활 비여부’를 ‘노후 비 주체성’이라

는 새로운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신체 ․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의 계에서 ‘노후

비 주체성’과 ‘ 인 계(친구 계, 가족

계, 부부생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추가 으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한 논의에서 성차가 지속 으로 확인되고 있

는 바, 남․녀 간의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

다.

․고령 시기의 삶의 만족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재 상황에 한 기

와 실 인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재 지 와 활동에 하여 갖

고 있는 정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권

돈, 조주연, 2000; 정주원, 송 주, 2012 재인

용). 삶의 만족은 생활만족, 주  안녕감, 행

복감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

만 노인의 삶의 질과 련한 표 인 측정도

구로 활용되고 있다(이정의, 2010).

최근에 이러한 노년기의 주  만족과 심

리  성취감을 의미하는 삶의 만족과 보다 행

복한 노년기를 한 노력을 말하는 노후 비

의 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 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

진다는 연구가 부분으로, 경제  노후 비

(권 동, 조주연, 2000; 박기남, 2004; 박창제, 

2008)와 신체  노후 비가 잘 될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임경자, 2002), 

정서 ․사회  노후 비가 삶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최은정, 

2004; 권은비, 이정화, 2011; 최혜련, 2011). 즉, 

노인들이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노후를 보내

는 원동력은 신체 , 경제  비뿐 아니라 

정서  안정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김동

배, 정규형, 이은진, 2012; 김주성, 최수일, 

2010).

신체 ․심리  건강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과정

으로 신체  기능 하와 질병에 한 항력

의 하로 인해 신체  건강에 을 받게 

된다. 신체  건강은 일상생활 능력과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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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에 강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

인의 삶의 만족도 수 을 결정하는데 있어 

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건강의 의미는 다양하고 복합  측면을 포

함하고 있지만, Campbell(1976)에 따르면 건강 

상태는 만성질환의 유무와 같은 객  건강

상태와 주 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노인이 인지하는 주  건

강상태는 삶의 질에 요한 결정요인이며,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만족도가 높

고(백은 , 2009), 주  건강인식  건강상

태가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미령, 2012; 권 돈, 조주연, 2000; 박

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특히 노인에게 

있어 장애와 질병의 경험과 같은 신체 기능의 

취약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 인 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 정, 고수연, 정회

원, 이지선, 임지 ,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요인을 

분석한 박순미 등(2009)에서 연령, 교육, 건강

상태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연령, 교육은 시간의 흐름에 안정 인 

변인으로 건강상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 변화

와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기

능과 건강지각은 독거, 동거 여부에 상 없이 

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서경 , 김 숙, 2003). 노년기의 신체  

기능 하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인 계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으로 경험되어 노

인은 심리 으로 축될 수 있고, 이러한 심

리  축은 노년기 수동성의 증가와 함께 노

년기에 흔한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창환, 2010) 노년기 신체  건강 상태는 다

양한 역에 이차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상할 수 있다. 오 숙(2003)의 연

구에서는 신체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경로당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당 참여가 많은 노인의 생활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  건강이 사

회  활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 듯 신체  건강은 심

리, 사회 인 면에서도 자신에 한 평가를 

정 으로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박

순미 외, 2009), 삶의 여러 역으로의 근성

을 높일 수 있다.

신체  요인과 함께 심리  요인 한 성공

 노화와 련되어 노인의 삶의 만족에 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검증되었다(유재남, 

2011). 노년기는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은 시기로 주 으로 지각하는 심리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단

계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마무리 단계인 노년

기에 자신이 지나온 인생에 해 그런 로 만

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의미 있는 인

생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아 통합감’이 

생기며, 반면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

갔으며 이제 노년기에 어들어 다시 시작하

기에는 무 늦었다고 탄식하게 될 때 ‘ 망

감’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 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지나온 인생에 한 불만이 쌓여 지나온 

삶이나 재의 심리  상태에 해 부정 으

로 인식하며, 자신 는 타인을 원망하며 괴

로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윤진, 1993; 노승

옥, 1996). 실제로 60세 이상 은퇴 남성을 

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계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정신과 신

체  건강으로 나타났으며, 주 으로 우울

하다고 인지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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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임지 , 2009). 유재남(2011)의 연구에

서도 심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 으며, 노년기 우울은 심각한 정

신 질환의 하나로 노인집단의 경우 우울증이 

심장병, 치매, 불안장애와 같은 신체  정신  

질환의 유발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노년기 심리  건강상태에 한 실

천  개입 략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특히 

여성노인의 우울정도는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어(정경희, 1997), 기 수명이 남성

보다 긴 여성들의 심리  건강에 한 연구가 

세 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후 비 주체성

주체성은 주체가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 인 단이나 

행 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  주체성

(agency)이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의 범

이면서 환경 인 사건이나 자원에 하여 

통제를 발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9). 자원은 그 자체로의 의미뿐 아니라 그

것을 통제함으로써 행 나 선택, 자유의 범

가 넓어질 때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Sen, 

1999), 행 의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개인이 가

진 자원과 행동의 결과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노혜진, 2011). 주체성과 유사

한 개념으로 자아 통제감(sense of mastery, sense 

of control)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이

끌 수 있다는 믿음과 극  자세를 의미한다

(Zarit, Pearlin, & Schaie, 2003). 은퇴, 수입의 감

소, 신체  건강의 쇠퇴, 주변인의 사망 등과 

같이 일상의 상실이 큰 노년기에 자아 통제감

은 삶의 질과 만족에 요한 역할을 하며(김

미혜, 이 룡, 정순둘, 2000), 스트 스 완충제

로서의 역할과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Jang, Haley, Small, & Mortimer, 

2002; Rowe & Kahn, 1987). 노후 비를 개인의 

성격 특성인 내외 통제성과 련하여 설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 내부에 통제와 책임

의 소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노후 책 

마련을 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McKenna & Nickils, 1988). 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믿거나 

자신을 스스로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노년기의 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자아통합감(ego integrity)을 가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Erikson, 1980; Hamachek, 1990). 

노후생활에 한 책임은 은퇴 혹은 노후라는 

측 가능한 사건에 해 어디에 책임을 가

할 것인가, 즉 자아 내부 혹은 자아 외부(사

회, 타인)에 책임을 가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개발된 내외통제성의 개념을 

노후라는 구체 인 범주로 제한하여 심리  

요인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구체 인 내외통제

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숙, 박운아, 

1992).

본 연구에서는 실질 인 측면에서 노후생활 

비여부, 경제  독립여부와 사회 심리 인 

측면에서의 노후 책에 한 책임 인지 여부

를 ․노년기가 자신의 노후에 해 통제 감

을 가지고 주체 으로 비해 나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노후 비 주체성’으로 정의하 다.

첫째, 실제 노후생활 비여부에 한 선행 

연구를 보면, 노후 비는 신체 , 사회 , 경

제  노후 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주성, 최

수일, 2010), 년기에 어든 성인들은 신체

 노후와 경제  노후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

고, 노후 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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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강유진, 2005). 하지만 실제 

노후생활 비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 녀 고

령자 집단에서 노후생활 비가 되었다고 응

답한 비율이 각각 29.4%, 16.1%에 그쳐, 노후 

비의 필요성에 한 인식에 비해 실제 비

도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

령, 2011). 반면, 노후 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안 선, 김

효민, 안진경, 김양희, 2009; 김미령, 2011), 실

질 인 노후 생활에 한 비 여부가 노년기

에 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둘째로, 경제  독립여부에 한 부분을 보

면, 노후 생활에 한 비와 더불어 경제  

측면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 선

행연구를 통해 지속 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

년기의 경제  어려움은 삶의 질의 감소, 의

료 혜택의 부족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제약과

도 연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  안정은 

요한 삶의 질의 한 역임을 알 수 있다(이

경욱, 허소 , 2008). 노인의 경제  안정뿐 아

니라 경제활동상태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는 신체  건강 여부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ell 

& Dupuis, 1996).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나 사회

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노인 본인의 근로수입이나 재산소득 

등을 활용하여 자립  경제생활을 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타인과 사회에 경제 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해 자부심을 느끼는 등의 정  효과가 자

연스럽게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

사하 다(이선형, 이연숙, 1997; 권 돈, 조주

연, 2000).

셋째로, 노후 책에 한 책임인지를 보면, 

경제 인 측면의 노후 비는 단순히 물질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 인 요

인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생

활은 일차 으로 개인 스스로 계획하고 비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김성숙, 박운아, 1992). 우리나라에서 노

후 비와 련된 내용들은 체로 경제 인 

부분에 을 맞추고 있다(김문을, 2002; 계

선자, 김정희, 1997; 박창제, 2011; 송창국, 

2008; 유병우, 2001;. 이행숙, 1997). 이는 고령

화될수록 상  빈곤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의 실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조용수, 김기

승, 2007). 한 우리나라는 GDP 비 사회보

장지출수 이 OECD 평균인 20.7%에 비하여 

5.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OECD, 2009) 개인

이 노후생활을 하여 경제 인 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한 히 높다. 이로 인해 

경제 인 부분에 을 맞춘 노후 비가 사

회 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실을 고려하면 노후 비의 경제  측면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공 연  수 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하춘

, 2007)에서 공 연 을 수 하는 상 으

로 더욱 빈곤한 노인들은 단순히 경제  수

만이 삶의 만족에 한 향요인이었으나, 상

으로 경제  수 이 나은 일반노인들은 

주  경제수 , 주요 수입원, 교육수  등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의 향이 더 컸다. 이

는 경제  비가 노후 비에서 필수 인 요

소임을 보여 과 동시에 경제  비 이외의 

부분들에 한 고려 한 요함을 나타낸다.

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후 비 주체성’이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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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인 계 만족

타인과의 긴 한 계는 노인에게 안녕감을 

부여하며(Rowe & Kahn, 1998), 주  가까운 사

람들과 얼마나 긴 한 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성공 인 노화 여부가 달려 있다(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2009). 이에 따라 가

족  친구와의 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정

의, 2010; 강선경, 박희경, 2008; 박 순, 나동

석; 2008; 윤 숙, 유희정, 2006; Gray & Calsyn, 

2006)이 이 져왔다. 미시건 학의 한 연구에

서는 은퇴 직후 삶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회  유

계의 폭’이라는 사실을 밝혔다(이주형 역, 

2004; 정순둘, 문진 , 김성원, 2010 재인용). 

한 은퇴여부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요인으로 소득수 도 요하지만 더욱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심

리 인 안정, 그리고 가족 계, 부부 계를 포

함한 사회  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진, 

2010). 여성노인의 무력감과 사회  지지와의 

계를 분석한 박 주(2001)의 연구는 노인들

의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

키기 해서는 감정  지지가 요하며,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에 상응하는 사

회  계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 요함을 보

여줬다. 최근에는 사회  계의 질이 노인의 

심리  안녕이나 고독감에 더 강력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김원경, 

2001; 이호성, 2005).

특히 한국 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족 계가 

성공  노화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강유진, 2003; 강인, 2003; 백지

은, 최혜경, 2005; 성혜 , 유정헌, 2002; 윤

숙, 유희정, 2006, 김미령, 2012) 결혼과 가족

계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uquereau, Fernandez & 

Mullet, 1999). 자녀와의 계가 좋은 노인은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았고(김지연, 2002) 미국의 노인 종단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성인 자녀들에 한 만족도

가 낮은 노부모는 우울이 증가하고, 행복감이 

감소하며, 심리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은, Marks, 2006).  가족이나 친

지 등 외부와 거의 계를 맺지 않는 노인들

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등 외부와 계를 맺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삶의 만족도나 사기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김 범, 박 식, 2004). 타

인과의 계를 갖지 않는 고립형의 계망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가족이나 친족, 친

구 등과 계를 맺고 있는 유형에서 삶의 만

족도가 더 높은 것을 밝혔다(박경숙, 2000). 

Bookwala와 Franks(200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나 본인의 부정  건강상태와 배우자와의 

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배우자와의 좋은 계는 신

체  인지 장애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  

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

의 계가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의 계를 

재하거나 매개할 가능성을 제시하 다(윤

숙, 허소 , 2007). 사회  유 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이호성(2005)

의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유 와 친구와의 유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향력을 나타

냈으나, 친구 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윤 숙, 허소 , 2007). 

한 자녀와의 계만족도(김지경,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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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백은 , 2009)와 배우자와의 계만족도

(김지경, 손 주, 2009)가 은퇴만족도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 일 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성차를 보이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자녀와의 

계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이나, 배우자와의 계는 여성노인에게

만 유의하며 친구와의 계는 남녀노인 모두

에게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윤 숙, 허소 , 2007).

본 연구에서는 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노후

생활과 한 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인 계 역을 친구 계, 가족 계, 부부생활

로 나 어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국민연 리공단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의 

자료를 이용하 다. 이 에서 3차 년도(2009

년)와 4차 년도(2011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

석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

기 하여 1~4차년도에 이르는 자료의 추이

를 살펴보고자 하 으나, 1차 년도와 2차 년

도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후 비주체성’

과 련된 문항인 경제  비여부, 타인의 

도움여부, 독립 인 경제력 여부와 련된 문

항이 수집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 년도 자료와 4차 년도 자료를 선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상은 두 시

기 모두에서 응답한 상자들  4차 년도를 

기 으로 49세 이하의 연령을 제외한 50세 이

상의 총 6,616명의 자료이다. 남자는 2,696명

(40.7%), 여자는 3,920명(59.3%)이었고, 연령은 

50세부터 107세 으며, 평균연령은 68.08세

(SD=9.1) 다. 학력은 무학 1,106명(16.7%), 

등학교 졸업 2,361명(35.7%), 학교 졸업 

1,241명(18.8%), 고등학교 졸업 1,384명(20.9%), 

4년제 미만 학교 졸업이 104명(1.6%), 4년제 

이상 학교인 사람이 331명(5.0%), 학원 졸

업 66명(1.0%)이었으며, 무응답이 23명(3.0%)이

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 응답이 

4,786명(72.3%), 사별 1,578명(23.9%), 이혼 196

명(3.0%), 미혼 54명(0.8%)이었다. 이 에서 은

퇴한 경우는 3,304명(49.9%), 은퇴하지 않은 경

우가 248명(3.7%), 은퇴여부에 한 무응답이 

3,064명(46.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신체   심리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한 변인은 ‘귀하의 신

체  건강상태는 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문항에 한 응답이며, 5  Likert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심리  건강상태는 ‘귀하의 정신

 건강상태는 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척도(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

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

우 좋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신체 , 심리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지각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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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그림 2. 완 매개모형(경쟁모형)

노후 비주체성

노후 비에 한 주도 인 역할을 측정하기 

하여 국민노후보장패 의 설문문항 에서 

‘귀하는 노후 책 마련에 있어 가 가장 주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본인=1, 

본인 이외 타인=0)’, ‘귀하는 노후를 하여 

경제  비를 하고 계십니까?( 비하고 있다

=1, 비하고 있지 않다=0)’, ‘귀하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

인 경제력을 가지고 계십니까?(가지고 있다=1, 

가지고 있지 않다=0)’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노후 비주체성을 측정하기 한 변수로 사용

하 다.

인 계 만족

인 계만족을 측정하기 하여 친구 계

만족도, 가족 계만족도, 부부 계만족도 수

를 활용하 다. ‘귀하는 재 이웃들과의 계

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재 

가족들과의 계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 ‘귀하는 재 배우자와의 계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인 계만족을 측정하기 한 변수로 사용

하 으며,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수

가 높을수록 인 계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

한다.

삶의 만족

삶의 반 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생활 반에 한 만족도를 사용하 다. 국민

노후보장패 조사에서 삶의 만족에 한 변수

는 주거환경 만족도, 경제  만족도, 이웃 계 

만족도, 친구 계 만족도, 일 만족도, 건강상

태 만족도, 생활 반 만족도의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역에 한 만

족도가 표 화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생활 반에 한 만족도를 묻는 문

항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하

다. 이 문항은 1 (매우 불만족)에서 5 (매

우 만족)까지를 묻는 5  Likert척도로 되어 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큰 것

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한 기술통계, 변인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한 상 분석을 SPSS 19.0을 활용하

여 실시하 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구조  

계를 알아보기 하여 AMOS 18.0을 사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림 1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최종 모

형을 선택하기 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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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자 체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노후 비주체성

노후생활 비 0.39 0.49 0.24 0.43 0.29 0.46 -12.13*

경제 독립 0.5 0.5 0.23 0.42 0.34 0.47 -22.44*

노후 책주도성 0.72 0.52 0.41 0.54 0.54 0.56 -21.97*

인 계만족

친구 계 3.54 0.79 3.43 0.84 3.47 0.82 -4.99*

부부 계 3.38 1.23 2.23 1.83 2.69 1.71 -26.81*

가족 계 3.68 0.67 3.59 0.79 3.62 0.75 -4.51*

신체 건강 　 2.99 1.06 2.61 1.00 2.76 1.04 -14.19*

심리 건강 　 3.53 0.92 3.3 0.96 3.39 0.95 -9.32*

삶의만족 　 3.3 0.72 3.2 0.71 3.24 0.71 -7.56*

* P<.001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성차             (총 N = 6,616, 남 N = 2,696, 여 N = 3,920)

형과 경쟁모형인 완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선정된 모형을 근거로 남, 여 간의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다집단분석을 시행하

고,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은 χ2
차

이검증을 통해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집

단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해 

Sobel(1982)이 제안한 Z검증을 실시하 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일반 인 경

향을 알아보기 하여 사용된 변인들인 인

계만족, 노후 비주체성, 신체   심리  

건강, 삶의 만족도에 한 기술통계치를 제시

하 으며, 변인들간의 계를 검토하기 하

여 변인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인 상 계  성별차이를 표 1과 표 2에 제

시하 다. 표 1에서는 남녀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 모든 변인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표 2의 상 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으며, 여자

의 경우, 인 계만족_부부와 노후 비주체

성_주도성간의 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

의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다.

모형의 합도 검증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안모형(완 매

개모형)  어느 모형이 더 합한 모형인지 

비교하기 해 두 모형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최종모형의 경우, 검

증결과 χ2(df=21, N=6,616)=461.880이었고

(p<.001), CFI=.956, TLI=.905, RMSEA=.05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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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연구모형 461.880 21 .905 .956 .056(.052~.061)

경쟁모형 493.977 23 .907 .953 .056(.051~.060)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합도 지수                                                  (N = 6,616)

변인 　 1 2 3 4 5 6 7 8 9

1. 노후 비주체성_

  노후생활비 비
1

　

　

　

　

　

　

　

　

　

　

　

　

　

　

　

　

2. 노후 비주체성_

  경제  독립

.54**

(.48**)
1　

　

　

　

　

　

　

　

　

　

　

　

　

　

　

3. 노후 비주체성_

  노후 책주도성

.23**

(.14**)

.33**

(.22**)
1　

　

　

　

　

　

　

　

　

　

　

　

　

4. 인 계만족_친구
.20**

(.17**)

.25**

(.16**)

.13**

(.03*)
1　

　

　

　

　

　

　

　

　

　

　

5. 인 계만족_부부
.17**

(.16**)

.19**

(.10**)

.11**

(-.02)

.30**

(.18**)
1

　

　

　

　

　

　

　

　

6. 인 계만족_가족
.19**

(.14**)

.23**

(.11**)

.10**

(0.03)

.52**

(.40**)

.50**

(.30**)
1　

　

　

　

　

　

　

7. 신체  건강
.27**

(.25**)

.30**

.24**

.18**

(.05**)

.30**

(.22**)

.13**

(.25**)

.25**

(.23**)
1

　

　

　

　

8. 심리  건강
.21**

(.17**)

.24**

(.15**)

.13**

(0.03)

.33**

(.23**)

.21**

(.22**)

.35**

(.28**)

.55**

(.52**)
1　

　

　

9. 삶의 만족
.26**

(.22**)

.30**

(.16**)

.13**

(.05**)

.25**

(.21**)

.24**

(.25**)

.24**

(.23**)

.28**

(.25**)

.26**

(.23**)
1

주. (  )밖의 숫자는 남자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자의 값임.  * P<0.05 ** P<.001

표 2. 주요 변인의 상 계                         (총 N = 6,616, 남 N = 2,696, 여 N = 3,920)

었고, 완 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χ2(df=23, 

N=6,616)=493.977, CFI=.907, TLI=.953, 

RMSEA=.056으로 나타났다. 합도 지수는 

TLI, CFI가 .90이상(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이고, RMSEA가 .60이하(Hu & 

Bentler, 1999)이면 합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

에 따라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이 둘 다 합

한 모형으로 볼 수 있었으나, 두 모형은 내재

된 모형이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한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

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다. 최종모형에

서 얻은 모수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 다.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에 제시하 으며, 신

체  심리  건강상태, 노후 비주체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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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체   심리  건강, 노후 비주체성, 인 계만족  삶의 만족의 계

 주. 추정치는 비표 화계수임. T1은 2009년 측정치, T2는 2011년의 측정치임.

 ***p<.001, **p<.05

　 경로　 　 비표 화계수 표 오차 표 화 계수

신체  건강 → 노후 비 주체성 0.101(***) 0.005 0.346

심리  건강 → 노후 비 주체성 0.029(***) 0.005 0.091

신체  건강 → 인 계만족 0.099(***) 0.008 0.212

심리  건강 → 인 계만족 0.176(***) 0.010 0.345

노후 비 주체성 → 삶의 만족 0.451(***) 0.037 0.194

인 계만족 → 삶의 만족 0.403(***) 0.028 0.277

신체  건강 → 삶의 만족 0.045(***) 0.011 0.066

심리  건강 → 삶의 만족 0.028(**) 0.012 0.037

*** P<.001, ** P<.005

표 4.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

계만족, 삶의 만족간의 계에 한 모형

에 포함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신체  심리  건강이 삶의 만족을 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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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모형 χ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남자
연구모형 240.237 21 .902 .954 .062(.055~.069)

경쟁모형 270.484 23 .898 .948 .063(.057~.070)

여자
연구모형 242.549 21 .901 .954 .052(.046~.058)

경쟁모형 254.269 23 .906 .952 .051(.045~.056)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집단별 합도 지수      ( 체 N = 6,616, 남 N = 2,696, 여 N = 3,920)

는데 있어서 노후 비 주체성  인 계만

족의 연구모형의 합도와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다집단 분석을 한 차는 형태

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 동일성 검증을 순차

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먼  남녀집단에서 

기 모형이 합한지를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

하여 확인하 다. 그 다음으로 두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 

측정동일성을 검증하 으며, 끝으로 두 집단

에서 경로계수들이 동일한지 구조 동일성 검

증을 시행하 다.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 검증을 하여 남녀 집단의 기

모형이 합한지를 알아보기 하여 체 

집단에 해 실시했던 연구모형의 합도 검

증을 집단별로 실시하 다. 즉, 남녀 집단 각

각에서도 연구모형이 가장 합한지를 χ2
차이

검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이 경쟁모

형에 비해 더 간명하고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남자집단 △χ2(2, 2696)=30.247, p<.01, 

여자집단 △χ2(2, 3920)=11.720, p<.01).

측정동일성검증

다음으로 측정모형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각 집단에 있어 노후 비주체성, 인 계만

족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각 측정변인

들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 척도 는 척도 간

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동

일성을 확인하기 한 방법으로, 아무런 제약

을 가하지 않은 기 모형과 남녀집단에 요인

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

형의 χ2
값을 비교하 다.

표 6에서 집단별로 각 측정모형의 요인 

재치에 동일성 제약(a1∼a6)을 가하여 모형의 

합도를 살펴 본 결과를 제시하 다. 그 결

과, 모형의 합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 만족

할만한 수 이었으나, 기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완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었으므로, 부분측정동일성을 검증하

다(홍세희, 2012).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해 

완 측정동일성검증을 해 제약하 던 요인

계수들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χ2값과 합도를 

기 모형과 비교한 결과, 그림 3에서 보이는 

a2과 a4의 제약을 풀었을 때 χ2값의 변화량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

도 지수도 만족할만한 수 으로 나타나, 부

분측정동일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χ2(2, 2696)=.0.668, p<.01, TLI=.906, C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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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기 모형 482.791 42 .901 .954 .040(.037~.043)

완 측정동일성 504.310 46 .906 .952 .039(.036~.042)

부분측정동일성 483.459 44 .906 .954 .039(.036~.042)

완 구조동일성 535.997 52 .912 .949 .038(.035~.040)

부분구조동일성 488.968 47 .911 .954 .038(.035~.041)

표 6.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합도 지수                            (남 N = 2,696, 여 N = 3,920)

그림 4. 최종구조모형의 집단별 구조계수 추정치

주. 추정치는 비표 화계수임. 실선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추정치, 선은 남녀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추정치임. (  )안의 숫자는 여자의 값, (  )밖의 숫자는 남자의 값임. T1은 

2009년 측정치, T2는 2011년의 측정치임.

** p<.001, ** p<.05

.954, RMSEA=.039). 각 요인별로 1로 제약한 

계수를 제외하고 1개 이상 동일화제약이 성립

하면 부분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홍세희, 2012), 부분측정 동일성 성립

을 상정하 다.

구조동일성 검증

부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변

인들간의 인과 경로에서 성별차이를 검증하기 

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표 6의 

결과와 같이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완 구조동일성모형의 경우, χ2
값이 535.997, 

자유도가 52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부분측정

동일성의 χ2값이 483.459, 자유도가 46으로 χ2

의 차이가 52.538, 자유도 차이는 8로 유의도

수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동일

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χ2
=52.538, df=8). 따라서 완 구조동일

성가정을 기각하고,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로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구조동일성을 검

증하 다. 남녀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동일성 

제약을 하나씩 가하면서 χ2차이검증을 실시한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196 -

경로

남자 여자

비표 화

계수

표

오차

표 화

계수

비표 화

계수

표

오차

표 화

계수

신체  건강 → 노후 비주체성 0.058(***) 0.006 0.314 0.046(***) 0.004 0.318

심리  건강 → 노후 비주체성 0.028(***) 0.006 0.133 0.009(**) 0.003 0.061

신체  건강 → 인 계만족 0.054(***) 0.012 0.117 0.105(***) 0.011 0.23

심리  건강 → 인 계만족 0.195(***) 0.014 0.371 0.152(***) 0.012 0.319

노후 비주체성 → 삶의 만족 0.95(***) 0.099 0.262 0.808(***) 0.11 0.165

인 계만족 → 삶의 만족 0.278(***) 0.036 0.19 0.489(***) 0.041 0.318

신체 건강 → 삶의 만족 0.062(***) 0.016 0.092 0.036(**) 0.014 0.052

심리 건강 → 삶의 만족 0.041(**) 0.019 0.053 0.024 0.015 0.032

*** p<.001, ** p<.05

표 7. 최종모형에 한 구조계수 추정치

결과 일부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부

분 으로 구조동일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

다. 최종 선정된 모형에서의 성별차이는 그림 

4에 선과 실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각 경로의 값은 표 7에 제시하 다. 즉, 신체

 건강에서 노후 비주체성, 신체  건강에

서 인 계로, 심리  건강에서 노후 비주

체성, 심리  건강에서 인 계만족, 인

계만족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

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비주체성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

는 경로, 신체  건강에서 삶의 만족, 심리  

건강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집

단차는 유의한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 각각에 

한 추정치는 표 7에 제시하 으며, 여자의 

경우 심리  건강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

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두 집단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집단별로 

Sobel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 다. 이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  

오류로 인한 오해석을 막아주며, 매개효과를 

보다 직 으로 검증해 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MacKinnon et al., 2002). 매개효과를 집단

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신체  

건강에서 노후 비주체성을 통해 간 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향을 주고 있었으며, 

신체  건강에서 인 계만족을 통해서도 삶

의 만족에 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었다. 심리  건강의 경우에도, 노후 비 주

체성을 통한 간 경로와 인 계만족을 통한 

간 경로 모두에서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향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  건강에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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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sobel test(z)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남 여

신체  건강 → 노후 비주체성 → 삶의 만족 6.81(***) 6.19(***)

신체  건강 → 인 계만족 → 삶의 만족 3.89(***) 7.45(***)

심리  건강 → 노후 비주체성 → 삶의 만족 4.20(***) 2.78(**)

심리  건강 → 인 계만족 → 삶의 만족 6.75(***) 8.68(***)

** p<.05, *** p<.001

표 8. 최종구조모형의 간 효과

비주체성, 인 계만족을 각각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에 주는 향력이 유의미하 으

며, 심리  건강에서 노후 비주체성과 인

계만족을 각각 간 으로 삶의 만족에 주

는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녀 각각의 

집단에서 모든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

령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해 련 요인

들 간의 경로와 향력을 악하여 인과 계

를 규명하고 이론에 기반한 구조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민노후보장패

의 3차(2009년)와 4차(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3차 년도의 신체 , 심리  건강이 노후 비 

주체성(경제  독립, 노후 책의 주된 역할, 

노후생활비 비)과 인 계만족(친구 계, 

가족 계, 부부생활)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 

․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지를 종단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은 우리나

라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직․간 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매개

변인으로 제시한 노후 비주체성과 인 계

만족이 신체 , 심리  건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력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수동

으로 지원을 받기만하는 수혜자에서 잠재력과 

문제해결 능력  강 을 가진 존재로 보려는 

사회  시각의 변화(강우경, 박승희, 2011)를 

고려하여 개인이 주 으로 지각한 노후 생

활에 한 비도, 노후 책을 마련하는 주체

로서의 주도성, 그리고 노후의 경제  독립을 

노후 비주체성으로 정의하 다. 연구 결과에

서도 노후 비 주체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삶의 

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에 비한 삶을 비할 때, 경제

 비와 함께 자기 스스로 단하고 행동하

는 것이 요함을 보여 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비와 련된 내용들을 살

펴보면 체로 경제 인 부분에 을 맞추

고 있다(김문을, 2002; 박창제, 2011; 송창국, 

2008; 이행숙, 1997). 여 히 경제 으로 열악

한 ․고령자들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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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률(55∼

79세 52.3%)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12) 이러

한 인식을 확장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을 설명

할 수 있는 변인에 해 심을 가져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친구, 가

족, 부부 간의 인 계가 모두 삶의 만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인 계에서 정서  만족감을 얻고, 

이를 통해 정 인 정서를 유지하고 조 하는 

것이 요해지지만(유경, 민경환, 2003) 기존의 

인 계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일 이지 않았다. 친구 계는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하지 않다거나(윤 숙, 허소 , 2007) 

자녀와의 계(김지경, 손 주, 2009; 백은 , 

2009) 혹은 배우자와의 계(김지경, 손 주, 

2009)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들도 있다. 우리

나라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이 2002년 56.7%에서 2010년 

628%로 증가하는 추세로(통계청, 2010) 가족

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비하여 ․고령 시

기에 계 으로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다. 그

기에 이 시기에 인 계를 만족스럽게 유

지하기 해서는 사회 인 지원과 개인 인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어

들면서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하고 자녀의 

독립에 따라 자녀와의 유 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많다(임소 , 강민아, 조성일, 2013). 그

러므로 1차 으로는 부부, 자녀와의 계에서 

원활한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

하고, 상 방의 욕구를 잘 악하며 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회  캠페인이나 로그

램으로 확 하여 정책에 반 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들도 이러한 인 계 만족의 요

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요하게 생각하는 가

까운 계들에 해 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완 매개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는데, 그것은 신체  

심리  건강이 한국 ․고령자의 삶의 만족

을 설명하는 직  경로 역시 요한 것임을 

보여 다. 신체 , 심리  건강 문제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altes & 

Smith, 2003; 고민석, 서인균, 2011; 김수 , 

2010;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2010; 이 섭, 

2010; 김철수, 유성호, 2009). 건강에 한 주

 인식, 규칙  운동, 우울감 등 건강 련 

변인들은 교육수 과 계없이 모든 한국 노

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거나(이정의, 2010), 노인의 주  신체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  심리  어려움이 

을수록, 우울증이 없는 집단일수록 삶의 만

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진 , 

2009; 김미령, 2012; 권 돈, 조주연, 2000; 박

순미 외, 2009; 허성호, 김종 , 2011)과 일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 , 심리 으로 

건강할 때 50세 이후 ․고령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역으로의 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체 ․심리  건강상태는 행복한 노후를 

한 기본 인 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성차가 있었다. 남성은 심리  건강

이 삶의 만족을 직 으로도 설명하고 노후

비주체성과 인 계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

는 부분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사이의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노후 비주체성

과 인 계를 매개로 하여서만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다. 특히 인 계를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은 연구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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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의 만족을 보여주는 경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부분의 여성노인은 자녀

와의 계를 더 요하게 인식하고 남성노인

들은 배우자와의 계를 더 요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지선, 2008; 정순둘,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한경혜, 홍진국,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계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만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매개로 효과를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다(윤 숙, 허소 , 2007). 계의 

요성은 여성의 경우 생존율과도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89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Coyne 등(2001)의 연구에서 정 인 부부 계

는 남성보다 여성의 생존율을 높이고 부정  

부부 계는 여성의 사망률을 높 다는 결과

(Umberson & Williams, 2005; 윤 숙, 허소 , 

2007 재인용)도 있다. 한 성인 ․ 반기에

는 남성이 더 친구가 많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면 비슷해지고, 노년기를 지나면서는 여성이 

더 큰 친구 계망을 갖고(이지 , 한경혜, 

2012), 친 하게 의논할 친구가 있는 여성은 

그 지 않은 여성보다 낮은 우울 증상을 보인

데 반하여, 남성에게서는 가까운 친구의 유무

가 우울감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ntonucci, Lansford, & Akiyama, 2001). 

 친구의 지지는 배우자 계에서 오는 긴장

감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여성에

게서만 나타났다(Walen & Lachman, 2000).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들은 노년기에 인

계의 요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

에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해서는 상

으로 인 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남성에 비해 평

균수명이 길고 경제 으로 취약한 여성 노인 

계층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인 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세계 으로 노인 자살률이 낮아지는 추

세와는 반 로 우리나라는 경제 력개발기구

(OECD) 국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

이다(OECD, 2009). ․고령자들의 삶의 만

족에 인 계가 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특

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그 요성이 

더욱 크다는 에 착안하여 이들을 한 특화

된 인 계 증진을 한 로그램 등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박 신과 김의철(2009)은 주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  지원이 개인

의 행복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며 정서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한 효과가 

4~5배 정도 된다고 하 다. 부부, 가족, 친구

와 같은 하고 친 한 계 속에서의 만족

을 통해서 ․고령자들이 상 으로 더욱 

쉽게 느끼게 되는 우울감, 상실감과 같은 부

정  정서들을 상당부분 치유할 수 있는 기능

을 가지게 되면 유형, 무형의 엄청난 사회  

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넷째, 여성의 경우에 모든 변인에서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평균 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만족이 높고(김미

령, 2011; 허성호, 김종 , 2011), 여성노인은 

건강이나 경제 인 측면에서 남성노인보다 열

악하다는 연구결과(박기남, 2004)와 같은 결과

이다. 한 여자 노인들이 남자노인보다 지각

되는 스트 스와 우울의 정도는 많고 행복의 

정도는 낮다(윤 희, 1994; 이신숙, 이경주, 

2002; 유정헌, 성혜 , 2009)는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여성고령자는 신체 , 심리 , 

경제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하게 나타나(김미

령, 2012) 사회 , 정책  배려가 더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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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주로 횡단 인 방법으로 특정집단에 

국한해서 연구되었던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규모 패 데이터를 통한 종단연구로 검증함

으로써 노년기 삶의 만족에 한 인과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고령 시기를 비할 

것인가에 해서 기본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한 경제 인 비뿐만이 아니라 경제 인 

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주

체성(agency)을 가지고 비했는가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노후의 만족스러운 삶을 해 

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그 요성은 

검증되었으나 일 이지 않은 결과(김지경, 

손 주, 2009; 백은 , 2009; 윤 숙, 허소 , 

2007)를 보 던 인 계 만족에 한 부분도 

부부, 자녀, 친구와의 인 계 모두가 ․고

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인 계는 남녀 모두에게 

요하나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어 성차가 있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척

도가 제한 이었다. 표성을 가진 참여자들

로 구성된 안정 인 규모 데이터를 사용하

다는 장 이 있으나, 범 한 목 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여서 연구 목 에 부합하는 변

인들을 선별하고 가공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을 보다 구체 이

고 안정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척도의 사용으

로 보다 풍부하고 정교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년기의 성공  노화, 삶의 만족에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단 인 구조모형을 

제시하고자 인과 인 계를 검증하 으나, 

신체 ․심리  건강과 삶의 만족, 노후 비

의 주체성, 인 계 등은 서로 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 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양방향  향

에 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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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Model Study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over 50 years and over)

- Focusing on the mediate effects of the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ulti-group analysis

Jeesuk Lim          Hyojin Cho          Yoonjin Cho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the 3
rd
 and 4

th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for 

verifying the longitudin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50 years and over). 

Through this, we were willing to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time flow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 and older adults with prolonged average life expectancy. We examined how two factors of successful 

aging-physical & psychological health-explai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financial independency, major role of planning for old age, living expenses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s(friend, family, marital relationships) from preceding research. We also identified gender 

differences in each path.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physical & psychological healt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And the study result supported partial meditating model explaining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For men, psychological health directly explains 

life satisfaction and it was possible to explain with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ut for women, psycholog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s not directly related, but just meditating effects of 

preparation agency and interpersonal are applied. Third, women participants showed lower means all of the factors 

as compared with men; it means poor quality of life in term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financial aspects. This 

resul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reparation agency, including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for women,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hip is more emphasized.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in counseling and policy approaches for life satisfaction of older life.

Key words : middle and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planning for old age, longitudinal model,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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